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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여가제약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북, 전남, 부산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4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과 AMOS18.0 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ANOVA와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여가유형에 변화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처방안에 대한 세부적 접근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추구)이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COVID-19와 연계하여 스트레스 대처와 연계한 여가제약이나 여가만족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COVID-19, 대학생, 스트레스 대처방법, 여가제약협상, 위계적 회귀분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in the 
post-corona era affect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rom 
January 25th to February 19th, 2021, 247 copies were used for this study, excluding 13 questionnaires 
from Jeonbuk, Jeonnam, and Busan.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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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1.0 and AMOS 
18.0. As a result, there was a difference in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types of leisure before and after COVID-19. According to the stress coping method of college 
students, it appears that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art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detailed approach to the coping plan.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ive stress coping method(Active problem solving, Social support seek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s. Therefore, future research will require efforts to verify their 
relationship with various approaches to leisure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s, and stress 
and stress response strategies with COVID-19.

Keywords : COVID-19, College Student, Stress coping method,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1. 서 론
  
  COVID-19의 발생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달
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강화, 확진
자의 동선 파악,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많은 부
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들은 대학가에서도 다양한 변
화를 요구한다. 대학들은 수업 역시 언텍트로 진
행되면서 교수자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많은 변
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테크
노스트레스 발생에 대한 언급들도 표면화 되었다
[1].
  COVID-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들은 스트레스
를 높이는 주범이 된다[2-3]. 특히 위드 코로나
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나 소외감을 겪게 
되는 상황 등은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가 된다. 
이는 COVID-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해 
20~30세 사이의 연령층이 스트레스 위기에 일상
생활과 삶의 기회에 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언급하였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5]. 따라서 대학생들의 
생활변화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대처방법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
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될 경우 그 스트레스를 최
소화 시키려는 다양한 형태를 말한다[6]. 스트레
스 대처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국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방어, 개인적 성향에 따른 방어나 상황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다[7].  
  한편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와 여가활동에 대한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8] 여가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운동선수와 일반학생에 대한 여
가태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한 결과 여가활동과 스트레스 대처방법
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특히 COVID-19는 
일상의 여가활동의 패턴들을 변화시켰고, 사회 규
제에 따른 여가활동의 패턴을 여가활동 참여자가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모색하며 여가제약을 살펴
본 연구[9]를 통해 여가제약협상에 대한 구체적 
연구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10]의 
연구에서도 COVID-19 이전과 이후의 대학생들
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변화가 분명 존재
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를 통해 스포츠 활동이
나 문화예술 활동은 줄어드는 데 반해 레크리에
이션 활동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COVID-19로 인해 여가동기와 건강
에 대한 변화들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대학
생들의 일상에 COVID-19로 인한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대학
생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가활동은 이러한 여가제약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11-12]. 또한 대학생들의 여가제약협
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가활동의 참가의도를 높
여 줄 수 있기 때문에[13], COVID-19 상황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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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ohic Characterisrics  

Category Characterisrics n %

Gender
Male 81 32.8

Female 166 67.2

Age

Under 20 years of age 41 16.6

20 ~ 25years 188 76.1

26 ~ 29years 13 5.2

more than 30years old 5 2

Grade

Grade1 20 8.1

Grade2 58 23.5

Grade3 67 27.1

Grade4 102 41.3

과 여가제약 협상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COVID-19로 인한 여가활동의 변화에 따른 차
이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여가제약협상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학생들의 COVID-19이전과 이후의 여가
패턴의 변화가 있었는지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법
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북, 전남, 부산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표집방법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
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sns로 배포하고 본 연구
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된 응답을 한 
설문지만 활용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247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조사도구

  2.2.1. 스트레스 대처방법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스
트레스 대처방법 척도[7]를 국내 연구에서 이 척
도를 번안 및 수정하고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만

든 척도를 단축형 24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7, 14-15]. 척도는 적극적 
대처 12문항과 소극적 대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적 대처는 사회적지지 추구(6문항)와 
문제 중심대처(6문항)로 소극적 대처는 소망적 
사고(6문항)와 정서 중심적 대처(6문항)로 각각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는 적극적·소극적 대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2.2.2. 여가제약 협상 전략
  여가제약협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초기에 개발 
된 내용을[16] 국내연구에서 이 번안 및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7]. 이 연구에서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노력(6문항), 여가활
동비 마련과 시간관리 노력(7문항), 여가활동 강
도 조절능력(3문항), 여가활동 기술습득 노력(3문
항),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노력(2문항),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3문항)의 6개의 하위영역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 요인으로 하여 살
펴보았다.
  
2.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2명의 전문가
(여가학 전공교수1인, 심리학 전공교수1인)들이 
내용타당도 확보를 한 후 대학생 247명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거 된 자료를 통해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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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247)

df χ² CFI TLI
RMSEA(.072)

LO90 HI90
model 51 115.213 .911 .884 .054 .089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확인적 요
인분석이 탐색적 요인분석보다 적절하다는 선행
연구[18]를 기반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Table 2>,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
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위해 RMSEA값과 
TLI, CFI값을 활용하였다. RMSEA값의 경우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면 적합한 
적합도 이며 .10 이상의 수치를 보일 경우 부적
절한 적합도로 판정한다. TLI와 CFI 지수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이상이며 좋은 적합도 .80이상이면 양호
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19].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 간 관계성을 검증하기 전 측정변인들이 잠
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개인 잠재
변인(스트레스 대처방법, 여가제약협상전략)을 하
위요인에 따라 총 10개의 측정변인으로 나누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를 검증한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CFI=.911, 
TLI=.884, RMSEA=.072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그 값은 <Table2>에서와 같이 
제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경우,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경우 적극
적 대처(.793)와 소극적 대처(.607)로 나타났고, 
여가제약협상(.881)로 신뢰도가 나타났다.

3. 결 과

3.1. COVID-19로 인한 분포에 따른 차이 분석

  대학생들의 COVID-19의 전후의 여가유형에 
대한 변화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활동적 여가유
지’, ‘여가활동의 유형변화’, ‘비활동적 여가유지’
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스트레스 대처방법(적극
적 대처, 소극적 대처)과 여가제약협상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았다<Table 3>.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변화의 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다만, 대학생들
의 여가제약협상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p<.05).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여가제약협상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의 사후분석 결과 활동적 여가활동의 집
단은 여가제약협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여가활동의 유형을 변화한 그룹 경우,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고수한 집단보다는 여가제
약협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3.2. 스트레스 대처와 여가제약협상과의 위계

적회귀분석

  대학생들의 COVID-19상황에서의 여가활동변
화를 통제한 후 스트레스 대처가 여가제약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COVID-19의 
여가활동의 유형이 ‘기존 활동적 여가로 유지’와 
‘기존 비활동적 여가로 유지’되는 경우를 통제변
인으로 두고 여가제약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
악하였고, 모형2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요인인 적
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를 추가 투입하여 외생
변수를 통제 한 후에도 여가제약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Table 4>. 
  모형1에서 적합도는 F값이 5.448(p<.01), 모형
2에서는 F값이 15.334(p<.001)으로 나타났다
(p<.05).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확률이 .05미만으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2값이 1단계에
서 .043으로 나타났고, 모형2에서는 .277로 R2변
화량이 .234로 F변화량이 19.452(p=.000)로 유의
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와 VIF값을 확인한 결과 공
차의 경우, .1 이상으로 나타났고, VIF값은 10미
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1에서 비활동여가더미(β=-.212, p<.01)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2에
서는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여가변화에 대한 통제
변수가 투입된 후 에도 스트레스 대처의 적극적
대처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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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ne way ANOVA for pattern of leisure activities

n m sd F p Scheffe

Active coping 
method

Maintenance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49 2.60 .400

.390 .678 -
The pattern of change in 

leisure activity
117 2.62 .398

Maintenance of passive 
leisure activities

81 2.57 .447

Passive coping 
method

Maintenance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49 2.65 .296

.301 .740 -
The pattern of change in 

leisure activity
117 2.66 .315

Maintenance of passive 
leisure activities

81 2.63 .381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Maintenance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a 49 3.14 .517

5.448 .005 c<b
The pattern of change in 

leisure activity b 117 3.32 .548

Maintenance of passive 
leisure activities c 81 3.07 .568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F R2 adj.R2

Model 1

constant 3.328 .051 65.619 .000

5.448** .043 .043
Maintenance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182 .093 -.130 -1.947 .053

Maintenance of passive 
leisure activities

-.252 .079 -.212 -3.176 .002

Model 2

constant 1.213 .293 4.146 .000

15.334*** .277 .234

Maintenance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181 .082 -.122 -2.199 .038

Maintenance of passive 
leisure activities

-.228 .070 -.184 -3.257 .002

Active problem solving, .361 .069 .309 5.203 .000

Social support seeking .239 .062 .228 3.838 .000

Emotional relieving .057 .071 .045 .795 .428

Wishful thinking .137 .079 .101 1.729 .085

**p<.01, ***p<.001, DW(Durbin-Watson)=1.943, 
Reference group: The pattern of change in leisur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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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대처(β=-.309, p<.001)와 사회적지지추
구(β=.228, p<.001)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스트레스 대처 요인의 적극
적 대처인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추구가 증
가 할수록 여가제약협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논 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COVID-19 이전
과 이후의 여가패턴의 변화가 있었는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은 어떤 인과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COVID- 
19 전후로 여가활동의 변화가 있었고, 스트레스
를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COVID-19 이전과 이후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의 변화에 따라 세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여가제약
협상에 대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
가활동패턴의 구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가제약협상에서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변화한 형태가 비활동 여가를 
유지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의 
패턴 변화에 따르는 선택과정이 여가제약협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
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변화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대학생들이 여가활동의 변화를 위해 노력 여부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으며, 여가제약협상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에 대해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의 
변화가 여가 패턴을 바꾸게 한다[20-21]는 의견
과 COVID-19의 상황이 이러한 변화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여가활동이 사
회현상의 주요사항이 되며 대학생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
스 대처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의 세부적 요소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대학생
들의 적극적 대처 방법인 사회적지지추구와 문제
중심대처가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로 인한 여
가활동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통제한다고 하여도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형태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인 사회적지지추구와 문제중심대처가 여가제약협
상전략에 긍정적 작용을 하였다. 또한 COVID- 
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여가활동을 개선하는데 있
어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에서 보면, 학생들간의 다양한 여가활
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활동
을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이 함
께 참여하고 싶은 참여자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참여자 스
스로 여가활동에 대한 지지의 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경향을 엿 볼 수 있다[8]. 다만, COVID- 
19 이전보다 이후가 대인적 제약이 높기 때문에
[23] 대학생들이 여가활동에서 동반자 탐색 하거
나 이를 통해 여가참여에서의 협상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제약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의 
변화에 상호작용을 하며 제약을 극복하고 성장하
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22]. 즉, 대학생들의 문
제중심적 대처가 여가활동을 위한 상황을 효율적
으로 해결하는 주요 사항임을 알 수 있으며, 여
가활동을 위한 노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그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해 준
다. 따라서 여가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전략과 스
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과의 연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여가활동 자체가 문제를 풀어가는 재미있는 놀이
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에 대한 진
지한 여가경험의 상태는 이들의 참여자의 행복감
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된다[23]. 또한 사회적 지
지의 현상들도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경험이나 지
속적인 참여를 이끌기 때문에[24] 대학생들의 기
술습득 노력에 문제중심적대처와 사회적지지 추
구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여가활동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개선되는 
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한다.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요소가 불균형 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는데 
있어 여가활동이 갖고 있는 휴식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25]. 또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서의 적극적 대
처방법들이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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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대처의 적극적인 노력들
이 분명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거나 대학교육에서의 여가교
육의 방향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적용 등
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여가패턴의 변화와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여가제약협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
음의 결론이 나타났다.
  첫째, COVID-19이전과 이후 대학생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고, 활동과 비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비활동 참여가 활동으로 바
뀐 경우가 여가제약협상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가참여자의 일상생활이 언텍트
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가활동을 통해 활동성
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적극적 대처방법인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적지지가 여가제약협상을 강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적 상황에 대
한 요소가 스트레스에 귀인하는 현상들이 있었고, 
이러한 요소에서 제약적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서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강화전략들을 세
우는 것이 오히려 여가활동에서의 참여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진지한 여가와 연계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진지한 여가경험은 
참여자의 여가경험의 깊이를 알아보는데 주요사
항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접근을 통해 참여자의 
여가활동 관심정도와의 연계성을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몰입을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COVID-19 상황에서 적정여가활동에 대한 정도
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한
다. 또한 이러한 진지한 여가 경험에 대한 조절
효과에 대한 접근은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정도
를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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